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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원과 물 - 감각과 상징의 세계 
물은 천태만상을 이룬다. 그 깊이는 이슬의 흔적에서부터 심연에 이른다. 
움직임은 스며 나옴에서 물보라， 흘러넘침， 분출， 급류， 폭포수에 까지 걸쳐 나타난다. 
소리는 재잘거럼에서부터 노도의 울부짖음까지 이른다. (Simonds, 1999: 65) 
동서고금을 떠나 물은 정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정원에서 물은 꽃과 나무를 위한 관수 
라는 기능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의미 가득한 상징체이면서 심미적 대상이고 미기후 조절 
의 중요한 요소로도 사용되어 왔다.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 바람에 일렁이는 작은 물결， 짙은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연못， 그 수면 아래 노니는 물고기 , 물 위로 솟은 청아한 연꽃 ... 이들 
은 모두 물이 선사한 정원의 매력임에 틀림없다. 물이 이처럼 정원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은 그 
것이 생명을 담보하는 생명수이어서만은 아니다. 꽃과 나무와 물고기를 키우고， 새와 나비와 
동물을 불러 모으는 것이 생명수로서의 물이 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의 눈과 발을 붙들고 마음 
을 청정하게 하고 기분을 돋우는 것은 물의 상징적 · 감각적인 차원이 제공해 주는 효능이다 
솟아나서 흐르며 떨어지고 때로는 솟구치며 부서지기도 하다가 고요히 머무르고 스며드는 물의 
다양한 변신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감상의 대상이면서， 바람과 햇빛이나 새나 물고기 등 다른 
자연요소와 함께 어울려 정원감상의 주요 레파토리를 구성한다. 습하고 소리나고 빛과 색에 뺀 
짝이며 반응하는 물의 감각적 속성은 사람의 정서에 직결되어져 이미지와 경험 감각을 조절한 
다. 물이 갖는 상징이나 의미는 이와 같은 물의 다양한 속성과 관련되어 형성된 2차적인 성정 
* 이글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제 8회 전통생태세미나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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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동양에 있어서 물은 정신적 사유의 대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기에 동양의 산수화에서 
그것은 흔히 인체의 피에 대비되어 왔다. 피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물은 자연을 살아 
있게 만드는 생명수인 것이다(성종상. 2003: 99). 풍수지리에 있어서도 물은 산과 함께 두 가 
지 중요한 기본요소(최창조. 1992: 55) 이다. 신령한 지기의 근원인 생기는 산에 거처하는 것이 
로되 그 생기를 운반하여 사람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은 물이니(최창조. 2000: 93). 물을 잘 다 
스리는 것이야말로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것이다. 
물 요소를 정원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물이 갖는 속성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물이 지닌 다양 
한 역동성은 정원에 생기를 부여하고 정적 혹은 동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연출해 준다. 섬세 
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는 물의 감각적 차원이 빚어내는 또 다른 세계이다. 그리고 물이 갖는 상 
징체계를 통해 우리는 풍부하고 흥미로운， 정원 속 내러티브와 의미를 읽고 발견하는 즐거움을 
맛본다 이처럼 풍부하고 다양한 감각적， 물리적， 상징적 속성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물을 
정원에 적절히 들여오기는 사실 쉽지 않다. 장소가 지닌 특징과 그 정원에 담고자 하는 의미나 
정신， 그리고 그 속에서 향유될 감각의 세계에 물 요소가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되도록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물과 관련된 공학적 이슈는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성패를 가름한 
다. 일반적으로 정원에 물 요소를 도입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원의 공급 
방수시설 
물의 양을 일정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공급원이 있는지? 
수질을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해주는 중요한 인자 
수공간의 바닥 또는 측면부를 통해 새어나가는 누수를 막을 방도 
저면 차수/측면 차수 
홍수대비 유수량조절 






















(정/직)사각형， 원， 타원， 선형， 곡선형， 자연형 등 
그늘， 빛， 반영， 비산， 물결， 물소리 등 
실용적/상징적 , 명상， 수생식물， 물고기 , 물놀이 등 
1. 고산원림에 있어서의 물 
물은 고산 윤선도 원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 
은 전통적으로 물을 중시한 동양정원의 맥락1)과 상통하면서 풍수가인 고산2)의 탁월한 땅 읽기 
1) 동양 3국의 전통정원에서 물이 중시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오히려 물 요소가 빠진 정원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편이 적합하다 이는 중국 명나라 말기의 조원가 계성 (計成; 1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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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가 조영한 원림 중 현재에도 유구가 남아있는 보길도 부용통이나 해남 
의 수정동， 문소통과 금쇄동은 모두 물이 중요한 정원구성요소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보길도 
부용동 원림의 주요 거점공간인 곡수당， 동천석실， 세연정에도 물은 경관연출이나 공간구성 , 
그리고 상징체계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공통분모로 사용되고 있다. 계류변에 자리 잡아 연못 
을 중심으로 펼쳐진 곡수당이나 세연정， 그리고 수정동은 일종의 물을 주제로 한 정원이라 할 
수 있다. 산중턱과 정상부에 위치한 동천석실과 금쇄동도 물은 연못 - 石井， 石폈， 石澤(이상 
동천석실) : 석천， 상지/하지(이상 금쇄동)- 과 폭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사되어 있다. 그 중 
에서도 세연정은 이용의 유형으로 보나 공간적 규모로 보나 대표적인 물의 정원이라 할 수 있 
다. 고산은 보길도에서 가장 큰 계곡의 개울이 바다로 빠져 나가는 길목에 살짝 비켜난 곳에다 
연못을 파고 정자와 각종 대를 조성하여 휴식과 완상， 위락이 있는 즐거움의 정원 (pleasure 
garden)으로 만든 것이다. 어려운 벼슬길과 고난에 찬 자신의 삶의 역경을 떨쳐 버리고 아름다 
운 자연 속에서 자신의 문학과 예술과 정신세계를 펼쳐내는 무대로 이용한 것이다. 이 점에서 
세연정은 종합 위락공간이자 예술활동의 산실이고， 풍수상 허결의 비보장소이기도한 곳이다. 
수정동 원럼에서 물은 상하 두 곳의 연못과 계류， 그리고 폭포로 구성된다. 고산은 유역이 
작아 물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계곡 상부에다 연못을 만들어 물을 모으고 이를 아래 
쪽에 위치한 거대한 바위 위로 흘러 폭포를 연출하고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 나서 다시 
폭포 아래 지형을 이용한 보로 자연스러운 수공간을 만들어서 수정동내 주 거점인 인소정에서 
부감하며 감상할 수 있는 수경으로 즐긴 것이다. 비록 이 곳이 자연 계콕으로서 (특히 우기에 
는 분명히) 계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정원요소로 즐기기 
위해서는 물을 모으는 장치와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연출하는 수법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현 
재 유구에서 보이는 계류 주변의 제방들은 물을 원하는 곳으로 모아서 선형으로 흐르게 하기위 
한 유도장치로도 볼 수가 있다 수정암 위쪽에서 커다렇게 휘어져 콕류를 이루면서 폭포로 이 
이 저술한 정원이론서 〈園治〉에도 잘 나타나 있다. 계성은 좋은 원림지로는 用水 및 水景 차원에서 물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 특히 산림 속에서의 원림 조영은 “깊이 들어가 수원을 찾아내고 그 물길 
을 원림터까지 끌어오며， 때로는 낮은 곳을 파 못이나 웅덩이를 만들어야 한다.(入典짧源 就低擊水)"
라고 갈파하였다 황기원 (1 996) . “원야 · 상지론 연구(2) : ‘산림지’ 를 중심으로환경논총.~ 34: 35-
45 성종상 앞 논문. 98-100. 
2) 고산 윤선도는 천문， 지리， 의학， 역학， 음악 등 다방변에 걸쳐 조예가 깊었던 다재다능한 인물이었 
다- 풍수학적 식견은 그가 찾아내어 원림으로 조영한 수정통， 문소동， 금쇄동， 그리고 부용통 등이 풍 
수이론의 실제 현장이라는 사실에도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연화부수형의 형국을 지닌 보길도를 찾아낸 
것에서부터 격자봉 주맥 내룡터에다 자신의 주거처인 낙서재를 지은 것， 압승과 허결의 비보로서의 각 
각 동천석실과 조산을 마련한 것， 그리고 외수구 직사에 따른 허결의 비보로서의 세연정을 조성한 것 
등을 보면 부용동 전체가 고산의 풍수적 안목이 집결된 대표적인 현장이라 할 만하다. 그 외에도 그가 
스스로 고른 것으로 알려진 문소통 위 고산묘소도 그의 음택풍수 안목이 잘 나타난 곳으로 평가된다. 
그러기에 고산 사후 그를 높이 칭송한 정조는 그를 가리커 조선조에서 무학대사 이후 최고의 풍수가로 
칭송하였다. 성종상， 앞 논문 91-94. 문영오(200 1) . “고산 풍수사상 현장화의 양태 고구고산문학 
상론J. 태학사. 5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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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도 고산의 교묘한 물 연출의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곳 수정동에서 폭포는 수 
정암이라는 정원의 중심요소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공간적 스케일감을 구체화시키는 훌륭한 감 
각형성 장치라 할 수 있다 원래부터 있었던 커다란 바위는 그것을 타고 넘쳐흐르는 물(폭포) 
이 이름(수정렴)을 가짐에 따라 수정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정원감상의 주무대로 승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수정동의 고정요소라 할 수 있는 바위는 공감각적 연출요소로 추 
가된 폭포를 통해서 비로소 정원의 주요구성요소로서의 위상과 의미를 제대로 갖게 된 셈이다 
m‘ 고산 원림에서 발견되는 생태적 수경연출 기법 
1 수공간 조성입지 . 풍수와 수리학적 사고의 산물 
세연정은 보길도 주산 격자봉에서 낭음계로 흘러든 계곡물이 흘러 바다로 빠져나가는 개울의 
본류에서 벗어난 지류에 조성되어있다 섬 지형의 특성상 짧고 급경사를 이루는 본류는 홍수시 
의 유속이 빨라 침식과 퇴적활동이 왕성하여 수공간을 조성하더라도 안정되게 유지하기에 어려 
움이 많기 마련이다 그에 비해 본류에서 분지된 작은 지류는 비교적 작고 완만한 유역을 지니 
고 있어 한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세연정 바로 위에는 샘이 있어서 안 
정적인 유량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이 샘은 상류계곡에서 지하로 스며든 계옥수가 복류되어 
용출되는 것으로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물을 세연지에 공급해 주고 있다 
평상시에는 지류와 샘이 주요 급수원이다가 갈수기에 지류가 말라 건천이 되어도 최소한의 수 
원이 샘으로부터 공급되는 구도인 셈이다 세연정은 이렇게 안정된 수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 
면서 빼어난 경치를 구비한 곳을 찾아내어 고산이 자신의 공간조형 감각을 마음껏 펼쳐놓은 곳 






〈그림 2) 세연정 - 전체 유역의 본류에서 벗어난 지류에 
위치한다 이세영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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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세연정의 입지 
위치와 관련된 또 다른 의미는 풍수지리적 
상정체계 속에서 해석 가능하다 외수구에 
해당되는 지점에다 직사되는 물 흐름을 막 
아 잠시 머물게 하여 기를 응축시키기 위해 
조성한 비보책이 세연지라는 것이다 3) 
2 .S!~느。 I O~ .E2. --, 1-1 L...,; ι、
자연형의 수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단일의 연못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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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외수구 비보로서의 세연정 
둘 이상의 연못이 보다 바람직하다4)는 사실이다. 복수로 연못을 조성하게 되면 단일 연못에 비 
해 훨씬 다양한 수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류에 의한 물질의 운반과 퇴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둘 이상의 연못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경우에는 상부연못이 퇴적과 유속완화를 
담당함으로써 하부연못은 생태적 또는 경관적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 
울러 유수의 흐름과 정 체 유량의 확보 및 조절이라는 차원에서도 복수의 연못체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흩순 
〈그림 4 ) 2개의 연못 (two ponds system) 이세영 그림 
3) “보길도에 있어서 고산의 주 거처는 낙서재이다 고산은 낙서재를 이상적인 양택으로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풍수적 방편을 마련하였다 낙서재에서 볼 때 세연지는 북방에 위치한다 따라서 백호방에서 
발원한 물은 세연지 앞에서 낭음계와 합금수를 이루면서 곧장 바다로 직사되고 있다 고산은 백호방에 
서 발원해서 직사한 물과 청룡방에서 흐르는 낭음계수와 만나기 직전에 세연지와 물막이둑을 설치함으 
로써 직사되는 물을 잠시 머무르게하고 그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기를 융축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 
공 못을 조성하였다”고 문영오는 설명한다， 문영오(200 1 : 5 13-5 14) 
4) Two ponds system (Hough Woodland Nay lor Dance Limited(1995) , Restoring Natural Habitats.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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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 원림에서는 공교롭게도 거의 모든 사례에서 복수의 연못체계가 발견된다. 아마도 경관 
및 이용 효과에 더 연유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결과적으로 고 
산 원림에서 복수의 연못체계가 주는 생태적 효용을 위시한 다양한 효과가 발휘된 것만은 사실 
이다. 확실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연못이 원림내 일정거리를 두고 상지와 하지로 나누어 조성 
된 수정동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유량확보 및 유수흐름의 조절 장치로서의 역할이 주목된다. 
작은 계곡유역의 유량은 일단 상부 연못에 모아지면서 유속이 완화되어 하류부의 침식 우려가 
줄어들게 되고， 확보된 유량은 조절가능하게 되어 필요에 맞추어 적절히 흘러 보내 물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동서 약 20m , 남북 약 9m 정도 규모인 상지는 평상시에 물을 담아 
정적 관조와 완상의 기능을 하다가 갈수기나 필요시에는 아래로 흘러 보내서 수경， 특히 폭포 
를 연출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연못이 나란히 위치한 세연정 
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류를 보로 막아 조성한 계담(漢 
澤)은 자연스러운 기존 하천지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에 반해 하천 유수 방향에 어긋난 
방향으로 내밀어 조성된 회수담(며水灌)은 형태부터 방지 (方池)로서 계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원 내 주거점인 세연정이 이들 두 개의 연못 한 중간에 놓여었다는 사실에서 그 둘 
간의 다른 분위기와 경관이 의도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상지에 해당되는 계담이 유속을 
완화시키고 판석보를 통해 저수한 물을 회수담으로 돌려 보내주는 방식은 구체적 공간배열만 
다를 뿐 수정동의 상하지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수담은 보다 안정된 상 
태에서 그림자나 수생식물 등 물의 다양한 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외에 곡수당의 크기와 형상이 다른 두 개의 방지 금쇄동의 잇대어져 있는 상지와 하지 릉도 
단일수경공간과는 다른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3 저면차수 장치로서의 노출암반 
고산 원림 수경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정 중 하나는 거의 모두가 자연암반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그것은 거대한 암벽을 이용한 폭포와 편평한 암반을 저면으 
로 하여 조성된 연못으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 모두 불과 대비되는 바위를 통하여 물이 지닌 
속성을 제대로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감상의 효과를 높여 주거에 유리한 방식이다 특히 암반을 
저면으로 하여 연못을 조성할 경우에는 차수효과라는 공학적 이점까지도 얻을 수 있다- 편평한 
암반이 형성해주는 불투수층을 활용하면 물을 모으고 저장하기가 한결 용이해지는 것이다. 통 
상 한국전통의 정원에서 연못바닥이 진흙이나 강회를 사용한 다짐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연못 바닥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반암으로 이루어진 곡수당의 상지나 하지， 그리고 세 
연지는 그러한 인위적 노력을 경감시켜주는 훌륭한 차수장치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바 
닥이 자연 암반으로 된 연못은 진흙으로 된 경우보다 수질， 곧 물의 탁도도 훨씬 깨끗하게 유 
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두어 자 깊이의 세연지는 맑디맑아 푸른 빛을 띠고 있으면서 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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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곡수당 상지의 바닥 - 하나의 거대한 암반 〈그림 6 ) 세연지의 바닥 역시 커다란 암반이다 
위로 물이 넘쳐흐르는 것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고 전한다 5) 
4. 수류조절장치로서의 S자형 수로와 돌출수제 
세연지의 상류 입수부에 해당되는 수로는 
크게 두 번 방향을 꺾어서 세연지로 입수된 
다 평면상으로 보아 완연한 S자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상류로부터 급하게 흘러 들어오 
는 계류의 에너지를 경감시키고 유속을 완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구간 내에는 돌출 
수제로 보이는 제방구조물도 위치하고 있다 
비록 세연지가 위치한 곳이 본류가 아닌 지류 
에 위치하고 있지만 홍수시 급류의 위협으로 
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S자 
형 수로와 돌출수제는 세연지를 안정된 상태 
〈그림 7 ) 세연정 상류측 계담의 돌출수제 
275 
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못 속에 내버려둔 듯 흩어져 있는 칠암을 비롯한 
자연석들도 상징과 경관 요소이변서 그 자체로 물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 
게 해서 세연지의 수면이 항상 안정되고 잠잠한 상태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고산은 무용수의 춤 
과 채색 옷 입은 童男‘들의 현란한 색채와 웅직임을 물 속 그림자와 함께 즐길6)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5) 윤위 r보길도지』 세연정편. 그러나 지금은 암반 위에 토사가 퇴적되고 그에 따라 각종 수생식물이 자 
라고 있어 윤위가 묘사한 당시의 정경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6) 보길도지에는 고산이 세연정에 앉아서 옥소대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무희와 채색 옷 입은 동남들이 배 
를 타며 노래하는 모습을 물에 비쳐지는 모습과 함께 즐겼다는 기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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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교한 과학적 수처리 기법 · 판석보， 오입삼출(五入三出) . 고입저출(高入底出) 
세연정에서 수경은 기존 계류에 보를 막아 만든 계담과 이 물을 돌려서 만든 회수담으로 구 
성된다 정자나 대를 제외하고 보면 기존 자연에 가한 유일한 인공시설이라 할 수 있는 보와 
회수담에는 고산의 독창적인 과학적 지식에 입각한 놀라운 기법이 숨겨져 있다 계류를 가로막 
은 판석보는， 현지에서는 굴뚝다리라고도 불리는데 넓고 편평한 돌로 만들어져서 붙여진 이름 
그 구조는 양쪽에 1- 2m 크기의 판석을 폭 약 2.5m 높이 약 1m 정도로 벽처럼 견고하 이다 
‘ ’ t ~ ., ，~ t<: 영-’‘ 
〈그림 8) 세연정의 물 흐름 조절장치 - 샘(1)， S자형 수로(2) ， 돌출수제 (3) 판석보(6) , 그리고 기존 자 
연석으로 연출한 칠암(4 ) ‘ 그림 이세영 
〈그림 9) 초승달 모양의 판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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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용져앙 
〈그림 10) 5입 3출과 고입저출 방지 제방에 적용된 교묘한 입수기법 그림 이세영 
게 세우고 그 안에 강회를 채워서7)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 다시 판석으로 위 뚜껑을 덮었다 
판석들간의 이음은 ‘F 형과 ‘』 ’ 형으로 연결부분을 파내어 결합시키고 은정 (隱訂) 흠8)과 촉을 
박아 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계원공간 속의 돌다리가 되어 
아름다운 조형을 이루고. 폭우가 와서 개울의 물이 넘칠 때는 폭포가 되었다9)고 한다 판석보 
는 전체 길이 약 11m로 가운데가 들어간 활처럼 굽은 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는 그가 한 달 동 
안 조수간만의 들고나는 것을 면밀히 관찰한 후 축조하였다는 진도 굴포리의 초승달형 방조제 
와 유사한 형태로서 유체역학상의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이다 10) 회수담으로 물을 유 
입시키는 수구는 이른바 ‘5입 3출’ (五入三出)과 고입저출(高入底出)의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는 
데 이는 수압차이로 물이 잘 들어가도록 하는 기능과 함께 수심 아래 바닥 쪽으로 물이 유입되 
도록 함으로써 인공연못의 수면을 고요하게 유지시켜주는 교묘한 기법이다 11) 이 같은 장치를 
통해 고산은 연못의 수면을 잠잠하게 유지시킨 후 그 곳에 투영되는 그림자를 즐겼던 것이다 
물소리를 극도로 억제함으로써 적막감은 압축되고 배가된다‘ 그 적막함 속에서 물 속에 아롱거 
리며 비쳐지는 무희의 춤새는 보는 이를 몽환적인 경지 ， 곧 몰아의 경지로 들어가게 한다- 거 
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섬 속에서 맛보는 그 같은 초월의 경지는， 핍박과 고초 가 
득한 인간세상과 대비되어 고산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탈속적 세계로 빠져들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7) 이에 대해서 신영훈은 물 속에서 굳지 않는 강회대신에 삼회토로 채웠거나 오히려 속을 비워두었을 것 
이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을 목격한 현지의 강종철 윤고 
산 유적 보존회회장도 오랜 세월로 퇴적된 모래 등이 더러 쌓여있었을 뿐 비워있었다고 확인하고 있 
다 신영훈 ( 1999 ) 보길도와 윤선도 p. 86. 
8) 은정(隱훤) 홈이란 쇠나 돌로 만든 정을 박아 넣기 위해 판 구멍을 말하는 데 아래 위의 돌을 결착시 
키기 위한 것이다 돌 속에 들어가 바깥에서 안보이기 때문에 은정이라 한 것으로 기록상 삼국시대 이 
래 석조물에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영훈 위 책 p.86 
9) 정재훈(I 990). 보길도 부용동 원립 열화당 p. 38 정재훈은 이 같이 기발한 석조보는 우리나라 조원 
유적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일한 것。l 라 말한다 
10) 성종상 앞의 논문 p. 122 
11 ) 상게서 p.12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재훈 ( 1990: 3 1 -36)과 신영훈( 1 999: 103-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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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계 연출장치로서의 폭포 
고산은 원림 속에서의 삶을 통해 자연과 동화되고 자신의 예술적 표현을 펼쳐 나가고자 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인간세계에 대한 반대항으로서의 仙界는 고산원림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 
인 상상력의 세계이다 그의 정신세계를 반영시킨 보길도의 지명들이 신선세계의 이미지로 부 
각된 이상적 삶의 희원의 현장이고 命名化1 2)라는 사실이 그 좋은 사례이다， 그의 한시에도 곳 
곳에서 逢菜 群仙， 白王樓， 石室 등의 도교적 색채 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도선적 삶의 희구 
와 실천을 노래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수정동에서 선계는 수정암과 그 아래의 넓은 반석인 
요석암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다 특별히 달밤에 요석암에 앉아 수정암 너머로 떠오르는 달을 
감상하는 구도인 것이다 이 때에 수정암에서 떨어지는 폭포， 수정렴은 그러한 선계를 실감나 
게 해주는 공감각적 연출장치가 된다‘ 여름밤 교교하게 비치는 달빛 아래에서 달을 쳐다보며 
즐기는 적막한 심사에 옆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의 물안개와 소리는 세상사를 벗어난 신선의 경 
지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효적절한 효과장치인 것이다 금쇄동의 지일(至-)과 휘수정 
(.t軍주후)에서도 이와 꼭 같은 구도가 설정되어 있다 통상의 인간이 근접하기 어려운 단애 중 
간에 대를 만들고 그 위에 작은 정자， 휘수정을 지어 앞으로는 위쪽 단애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감상하고 뒤로는 자신이 떠나온 마을 ， 곧 인간세계를 내려다보는 것이다- 내려다보는 마을은 
-영1><1'"즐어g르는 딩 구a. il e.i!l 
〈그림 12> 지일의 선계 연출구도(성종상 앞 논문에서 인용) 
〈그림 11) 수정렴과 요석암 
12) 문영오(2001 )‘ pp.40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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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계곡에 깔린 안개나 구름에 가려지거나， 폭포수에서 나온 물보라나 물안개 등으로 인해 
아스라이 멀어져 보인다. 그에 반하여 맞은 편 병풍산 위로 뜬 달파 별과는 더욱 가까워지고 
정겨워질 수가 있다. 공간적으로나 심상적으로 이미 인간세계와는 완연히 분리된 곳， 곧 선계 
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바위 (단애 , 반석)와 폭포 등으로 이루어진 빼어난 
경치가 仙境을 의미한다면 단애위로 떨어지는 폭포수는 그 선경을 실감나게 연출해주는 효파장 
치인 것이다. 폭포의 물소리가 인간세상을 상징하는 닭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를 지워주고， 
물보라는 산 아래 인간 세계를 더욱 아득하게 해주며 폭포수의 냉기와 청량감은 속세를 떠난 
상쾌한 기분을 배가시켜 주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폭포수는 인간세상을 떠나 仙界에 들어오+ 있 
음을 확신케 해주는 공감각적인 보조장치인 셈이다. 
N. 마무리 
한국 전통정원에서 생태적인 특질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애당초 한국의 
정원이 자연에 더 가까이 가고자했던 작정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연유된 것이기에 그러하고， 정 
원조성 행위에 앞서 대상이 되는 장소의 자연을 읽고 친숙해지려는 노력부터 선행해온 것에 기 
인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특별히 산수간 경승지를 찾아 조영한 고산 윤선도의 정원(원림)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고산 원림에서 물은 돌(바위)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 그것은 五友歌에도 잘 드러나 
있듯이 그 자신이 물과 바위를 귀하게 생각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이 둘이 자신이 좋아 
한 산수간에 경승지를 구성하는 주요소이기에 더욱 자연스러운 귀착이었을 것이다. 물과 바위 
가 어우러져 펼쳐놓은 경승지를 찾아서 만드는 원림은 이 둘을 자신의 사유체계와 미적 감각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이 중심적인 과제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물과 관련해서는 물의 감각적 차 
원 이외에 기존 수문체계 내에서 수원의 확보와 저류， 그리고 수류의 조절 등에서 생태적 지혜 
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기법이 다양하게 구사되어 있다. 세연정 수공간에 적용된 생태적 기법 
들은 고산의 무용과 음악을 중심으로 한 예술 활동을 차원 높게 승화시켜주는 토대가 되었다. 
교묘한 생태적 기법으로 조성된 원림의 현장 속 예술 체험은 고스란히 수준높은 시문학으로 표 
출되었다. 고산은 해박한 자연과학적 지식과 현장읽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적 , 예술적 감각을 
살려서 생태와 예술이 결합된 독창적인 수경을 원림에다 연출해 내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예 
술세계를 마음껏 꽃 피웠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예술 세계 속으로 통합되어진 물을 고 
산은 소중한 다섯 벗 증 하나로 간주하면서 이렇게 치하하고 있다. 
구룸빗치조타후나검기를주로훈다 
닝람소려뭔다졸나그칠적이하노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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